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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4.(수) 08:00 배포 일시 2022. 5. 3.(화) 19:0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 팀장 오세용 (044-203-2049)

<총괄> 디지털소통팀 담당자 사무관 최지훈 (044-203-2055)

5월 5일 에버랜드에서 ‘아이지킴 키재기판’으로 

장기실종아동 관심 높인다
- 문체부-경찰청-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실종아동 찾기 문화 캠페인 펼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경찰청(청장 김창룡),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한승환)과 함께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이해 5월 5일(목) 

에버랜드에서 아동실종을 예방하고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아이지킴 키재기판’ 캠페인을 펼친다.

  ‘아이지킴 키재기판’이란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위해 신장을 확인

하는 키재기판을 장기실종아동의 모습으로 디자인한 것이다. 어린이날(5. 5.) 

에버랜드에 방문하면 놀이기구 총 5곳* 앞에서 ‘아이지킴 키재기판’을 만나볼 

수 있다. 

  * 더블락스핀, 범퍼카, 썬더폴스, 콜럼버스대탐험, 허리케인

 ‘아이지킴 키재기판’ 캠페인에 콘텐츠 기업과 웹툰 작가 참여

  특히 이번 캠페인에는 인공지능 콘텐츠 전문 기업과 웹툰 작가도 참여했다. 

▲ 가상인물(버추얼 휴먼) ‘루이’의 제작사 ㈜디오비스튜디오(대표 오제욱)는 

장기실종아동의 실종 당시 사진을 ‘아이지킴 키재기판’ 제작에 적합하도록 

디지털로 복원했고, ▲ ‘닥터앤닥터 육아일기’의 이대양 작가는 ‘아이지킴 

키재기판’에 함께 디자인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나타나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와 ‘실종경보시스템**’ 등의 안내를 웹툰으로 표현했다. 

  *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사진 및 신상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 이탈 시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 실종 및 유괴사건 발생 시 다중 매체를 활용하여 신속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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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최보근 대변인은 “경찰청과 함께 준비한 문화 캠페인을 통해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문체부가 준비한 5월 가정의 달 문화 행사를 통해 가족과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았으면 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협업으로 

정부의 대국민 온·오프라인 소통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교태 생활안전국장은 “아동 실종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어린이날을 맞이해 다시 한번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와 손을 잡게 되었다.”라며,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와 같은 실종 

예방정책을 내실화하고, 장기실종아동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별도 붙임  ‘아이지킴 키재기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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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 담당자 경정 임희진 (02-3150-2248)

     


